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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시장을 흔히들 독과점의 천국이라고 말한다.

자본도 기술도 없던 1960-1970년대에 화학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자본과 외국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 석유

화학을 중심으로 독점 또는 과점이라는 특혜를 주지 않을 수 없었고, 일부 화학제품은 당시의 독점현상이 오늘까지 이어

지고 있다.

당시에는 장치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부는 정부가 특혜를 주어서

가 아니라 시장규모가 너무 작아 경쟁상대가 필요 없었으나 오늘날 시장이 바뀌면서 독점이 굳어져버린 사례도 있다.

PO가 대표적인 독점시장으로, SK가 합작으로 PO/SM 병산 플랜트를 건설했으나 등락이 심한 SM 때문에 채산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합작파트너가 떠나가고 국내기업들도 수요가 별로 없어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PU 시장이 커지면서 PO 수요가 급증했고 SK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SKC가 한동안 높은 수익성

을 올릴 수 있었다. 최근 몇몇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화학제품의 독과점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무기화학제품 때문이기도 하다. 무기화학은 수요가 많지 않아 중

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했으며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양화학(현 OCI)이 중심역할을 수행해 소다회를 중심으로 

장기간 독점했으나 사업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재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투자자본이 상대적으로 풍족해 더 이상 독과점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특히 화학제품은 무역이 자유화돼 있고 수입관세 

또한 낮은 수준이어서 근본적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기 어렵게 돼 

있다.

물론, 수입이 자유화돼 있어도 100% 자유경쟁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수요가 경쟁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거나 

수요기업이 난립한 나머지 대량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어찌할 수 없이 독과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다.

PE, PP, PVC, PS, ABS를 중심으로 한 합성수지, 합섬원료인 MEG, AN, 카프로락탐, 합성고무 등은 생산기업이 제

한적이거나 생산기업이 많다고 해도 대량 수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장기간 수급 및 가격 카르텔을 실행했어도 

대응이 불가능했다.

합성수지 카르텔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묵인해줌은 물론 

불법행위를 눈감아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카르텔을 거부하기보다는 카르텔에 의존해 가공

제품 가격을 올려 재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이 태풍 속의 촛불신세로 전락함으로써 독과점 또는 카르텔이 

그리워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시 눈감아주면 손 짚고 헤엄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시장도 독과점 또는 카르텔과는 맞지 않게 복합

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이 오늘날 저 지경으로 전락한 것은 오일쇼크에서 비롯된 합성수지 판매 카르텔의 후유

증 때문으로, 탈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백송칼럼

독과점행태,
꿈꾸지 마라!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박종우, 인쇄인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


